
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몹시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3~24장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세겜 땅에 모으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은 대답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와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큰 돌을 성소 곁에 세웠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어 딤낫 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본문을 자세히 읽고 적어 보세요.

2. 여호수아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며 적어 보세요.

3.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던 110세의 여호수아라면, 마지막으로 백성에

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은 어떠한 결심을

했는지 적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해 주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

로 결심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굳게 결심하였지만, 후에 그 결심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결심한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결심하며 굳게 지켜 나가세요.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의 말은 아직도 살아 있어 오늘날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